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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은둔자, 하늘다람쥐1)

임 춘 우2)

동국대학교 생명과학과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는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그리고 발트해에서 동부 시베리

아와 한반도, 사할린, 홋카이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야행성이자 교

목성 설치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처음으로 하늘다람쥐의 번식과 서식이 확인되

었으며, 현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림이 양호한 지역에 서

식하고 있다.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하늘다람쥐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핀란

드의 경우, 과거에 비해 개체수가 50% 이상 감소되었고, 러시아, 스칸디나비아 등지에서

도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색목록

에 등재되어 보호 관리를 받는 종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산림 내부에 서식하는 야행

성이며, 앞발과 뒷발 사이에 피부막이 발달한 비막을 지니고 나무에서 나무로 활공하며

이동하는 종의 특성상 생태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유전자 관련 연구 사례 및 흔적

조사나 서식에 대한 관찰 기록만 있고, 배설물을 통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만 있을 뿐 구체

1)A recluse of forest, Siberian flying squirrel (Pteromys volans) 

2)LIM, Chun-Woo, Department of Life Science, Dongguk Univ., Gyeongju 38066, Korea 

그림 1. 하늘다람쥐(Pteromys vo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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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체수, 개체군의 크기, 먹이원, 번식과 같은 생태적 연구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하늘다람쥐의 형태 

하늘다람쥐는 다람쥐에 비해 큰 눈망울과 회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지고 있다. 몸길이

는 140-160 mm, 몸무게는 100 g 전후, 몸길이와 비슷한 크기의 길고 넓적한 꼬리, 그리고

앞발과 뒷발사이에 피부가 이어진 커다란 비막을 가지고 있어 한번 활공 시 통상적으로

10-20 m 정도를 이동하며, 50 m 이상을 이동하기도 한다. 

하늘다람쥐의 생태

하늘다람쥐는 1년에 1-2회의 번식을 하는데 암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수컷과 다중교

미를 하는 특징이 있다. 임신기간은 35일 전후로 2-6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생후 60일 정

도가 지나면 어미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분산이 이루어지는데, 개체마다 고유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늘다람쥐의 생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사례는 거의 없으며 해외 연구

사례에 따르면, 2016년 핀란드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암컷의 행동권은 6.8 ha이고 수컷의

행동권은 65 ha로 수컷이 암컷보다 10배 이상 더 넓으며, 특히 교미가 이루어지는 번식기

동안 수컷의 행동권이 가장 넓어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3월-4월, 7월과 8월에 행

동권이 가장 넓어지며 이를 통해 위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회의 번식을 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하늘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 종이지만 겨울철이 되면 행동권은

매우 작아지게 되고 활동시간도 매우 짧아지면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게 된다. 

하늘다람쥐는 식물취식종으로 나무껍질, 잎, 눈, 종자, 과실, 버섯 등을 먹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먹이자원을 얼마나 섭취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는 국외에서

도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겨울철에

오리나무와 느릅나무의 수꽃화서와 겨울눈의 섭식이 관찰된 바 있으며, 유사종인 히말라

야 하늘다람쥐의 식이습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침엽수의 구과를 비롯해 다양한 활엽수와

덩굴식물의 과일, 잎, 나무 줄기와 씨앗 등 식물의 모든 부위를 섭식하는 것이 관찰되었

으며 가장 선호하는 것은 씨앗이었다. 일본의 큰하늘다람쥐의 먹이원 연구결과에서도 참

나무와 침엽수의 씨앗과 눈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과실과 꽃눈 순으로 먹이를 선

호하였다. 

 

하늘다람쥐의 서식지

하늘다람쥐는 분포하는 지역의 식생에 따라 다양한 수종 및 나무의 크기를 서식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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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데, 핀란드와 북유럽에서는 사시나무림을 가장 선호하고, 가문비나무가 우점하는 아

한대성 숲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가 있으며,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전나무와

사시나무의 혼효림이 선호하는 임상으로 연구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수고가 높으며 흉고

직경이 높은 나무를 둥지로 선호하며 딱따구리로 인해 마누에 생긴 수동을 둥지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일본의 연구 사례에서는 삼나무나 일본잎갈나무와 같은 침엽

수의 조림지를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조림

지를 영소목으로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하늘다람쥐의 둥지와 배설

지로 이용한 수종을 연구한 결과, 둥지는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때죽나무, 층층나무, 고로

쇠나무 등 5종에서 확인되었으며 배설지는 산벚나무, 층층나무, 졸참나무, 단풍나무, 신갈

나무, 물박달나무 등 6종을 이용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서식하는 지역

의 다양한 수종을 골고루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침엽수의 경우에 나무의 송진

과 같은 진액 때문에 둥지로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늘다람쥐는 보통 나무위에서 활동을 하고 활공을 통해 나무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에

서식 흔적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설흔적을 통해 서식을 확인을

하게 된다. 특히 나무의 수간분지점과 밑둥에서 하늘다람쥐의 배설물이 가장 많이 확인할

그림 2. 하늘다람쥐의 배설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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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같은 나무의 수간분지점에서 배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

점은 배설물이 1-3년 동안 배설물이 유지되고 쌓이게 되어 지속적으로 서식하고 있을 것

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먹이 섭식과 배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들은

하늘다람쥐의 주요 활동 장소라 할 수 있다. 

 하늘다람쥐와 인공소상

인공소상은 특정개체군의 기능적이고 진화적 양상에 따른 생활사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인공소상을 이용하는 대표종으로는 박새류와 흰눈썹황금새, 올빼미류, 원

앙, 동고비 등과 같이 직접 나무에 구멍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

는 산림성 조류(forest-dwelling birds)가 있다. 하늘다람쥐 또한 인공소상을 이용하며 번식

과 행동생태 등 모니터링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바로 인공소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하늘다람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둥지를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습성이 있는데, 특히

딱따구리가 파놓은 나무구멍을 이용하거나 인공소상을 둥지로 선호하며, 나뭇가지를 이용

하여 조류의 둥지와 같이 나무를 엮어 둥지를 만들기도 한다. 하늘다람쥐의 연구를 위한

인공소상은 일반적으로 조류 연구를 위해 이용하는 크기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늘다람

쥐가 나무의 수동을 둥지로 이용하는 자연둥지와 유사한 사이즈가 적합하다. 입구직경은

5 cm 전후,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5 cm, 높이는 30 cm 이상이 되는 사이즈의 인공소상

을 주로 하늘다람쥐의 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늘다람쥐가 인공소상을 이용할

경우에, 인공소상을 이용하는 조류나 다람쥐와는 다른 내부 흔적이 확인되어 하늘다람쥐

의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조류가 인공소상을 둥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인공소상 내

부에 이끼를 컵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다람쥐는 인공소상을 낙엽으로 가득 채워 넣는

그림 3. 하늘다람쥐와 인공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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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달리 하늘다람쥐는 부드러운 마른 풀이나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푹신한 베딩 형

태로 내부를 만들어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공소상을 설치할 경우에 내부 흔적

을 확인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종에 따라 내부를 비워주는 등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리고 인공소상은 가을철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에 센서카

메라 등을 통해 관찰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 또한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인공소상을 통해서 하늘다람쥐의 번식 생태와 행동패턴 등 다양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하늘다람쥐의 보호와 관리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늘다람쥐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체수와 분포는

물론 생태연구와 보호 관리 방안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조사 조차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하늘다람쥐의 연구는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하늘다람쥐의 서식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서식지 파괴와 훼손

그리고 파편화와 단절이다.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건설로 인해 하늘다람쥐의 서식지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도로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산림의 파편화에 따른 서식지

단절은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하늘다람쥐는 활공을 할 수 있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발

달된 종 중에 하나지만 산림을 관통하는 도로는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확장되어 하늘다람

쥐의 로드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숲의 은둔자’라는 별명답게 하늘다람쥐는 아직까

지 우리에게 생태적 습성을 비롯한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은 신비로운 종이다. 이러한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필요하지만 종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개발과 환경보호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기 위한 성숙된 의식고취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림 4. 종별 인공소상 이용 흔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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